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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 녹색소비실천본부
☎ 02-706-1372
사단법인 한국재사용순환경제협회 사무국
☎ 070-8691-3596, 010-4691-6538

“국민 83%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인식 

66.4%는 다회용기 사용에 대해 긍정적” 

 (사)미래소비자행동(이사장 허영숙)과 (사)한국재사용순환경제협회(이사장 김성기)는 “1회용품 
사용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”를 11월 27일부터 29일, 3일간 여론조사전문업체인 ㈜씨앤아이
리서치에 의뢰하여 진행했다. 전국 성인 남녀 500명 대상으로 성별·연령별 인구비례 할당하여 
조사한 결과이다. 

 금번 조사결과에 따르면, 국민의 83%는 카페, 음식점 등에서 “사용량이 많다”고 인식하고, 
“적게 사용한다”는 인식은 13.2%에 불과하다. 또한, 일회용품 사용이 환경과 기후위기에 미치
는 영향에 대해서 국민의 78%는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, 영향이 미미하거나 적다는 인
식은 5.2%에 불과하다. 

 (1회용품 사용에 대한 인식) 우리나라의 카페, 음식점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, 일회용 플라스틱컵, 일회용 
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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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일회용품 사용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) 귀하는 환경과 기후위기에 대해 소비자들이 지금보다 일회용품의 
사용을 어느 정도 줄여야 할 것 같습니까?

 환경부는 지난 11월 7일, ‘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’를 철회한
다고 발표했다. 이에 대해 국민 절반가량(49.6%)은 “정책 일관성을 잃은 잘못된 조치”라고 생
각하고 있다. 이 결과는 며칠 전 환경운동연합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부정적 인식 50.
2%와도 유사하다.

(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철회에 대한 인식) 환경부는 지난 11월 7일에 "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
종이컵 사용 금지"를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귀하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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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경부는 11월 7일 규제 철회를 발표하면서, 지자체와 사업주의 자율적인 노력을 권장하는 방
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. 그렇다면, 이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? 금번 여
론조사 결과에 따르면, 국민의 38.8%는 “정부가 일회용품의 사용을 규제하는 강력한 의지를 
표명하고,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”이 가장 핵심이라고 응답하였고, 정부가 주장하는 
자율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12.8%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. 다시 말해서 국민의 2/5는 
정부의 규제정책이 중요하며, 자율적인 실천을 중시하는 인식은 규제정책과 비교하여 1/3에 불
과했다. 

(정부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) 귀하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
수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

 최근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매장과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장례식장이 늘고 있다. 금번 조사에서
는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확인하였다. 국민의 3분의 2(66.4%) 카페에서 1회용품 
사용 금지의 대안으로 다회용컵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, 또한, 소
비자들의 다용회컵 서비스 참여 의향(63.2%)도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.  

(다회용컵 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인식) 귀하는 카페에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의 대안으로 다회용컵 서비스를 
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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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소비자의 다회용컵 이용 의향) 귀하는 카페에서 다회용컵 서비스를 도입한다면,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
이용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?

 (사)미래소비자행동의 조윤미 상임대표는 “정부의 발표는 소비자와 시장에 종이컵을 써도 된
다는 인식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”며 “정부는 아니라고 여론을 무마하려고 하지만, 실제 
사업주들은 일회용품을 사용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.”고 지적했다. 금번 여론조사의 결과에
서 확인되었듯이, 일회용품 사용 억제는 정부의 강력하고 일관된 규제 정책하에서 다회용기 
사용 활성화, 소비자 참여 운동 등이 병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. 

 (사)한국재사용순환경제협회 김성기 이사장은 “금번 정부의 정책으로 다회용기 업계의 피해가 
상당하다. 거의 대다수의 회원사가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했다가 시장 축소로 경영의 위기에 
봉착할 것 같다”고 호소한다. 또 “일부 지자체에서 일회용컵 반입금지 후 다회용컵 사용율이 
10배 높아지는 상황을 실제 경험했다”고 밝히기도 했다.

 다회용기 사용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영역에서의 역할이 중요하다. 환경부는 공공기관
에 대한 일회용품의 사용금지와 일회용품 반입금지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단행하고, 경영 위기
에 봉착한 다회용기 업계의 지원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. ■


